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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구미의 연말은 따뜻하다>

대기업`사회단체 이웃돕기 줄이어 

“구미의 연말은 따뜻하다” 

   

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전우헌 공장장(가운데)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대구`구미지역 쪽방 거주자들에

게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. 

 

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미지역 대기업들과 사회단체들이 활발한 이웃돕기 활동을 펼쳐 눈길을 

끌고 있다.

LG디스플레이㈜ 구미사업장 김종식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대표들은 14일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희망

나눔 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. 이 성금은 회사 임직원들이 월급 우수리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것. LG

디스플레이 노동조합(지부장 석호진)도 이날 구미시에 불우이웃을 위한 이불 500채(1천500만원 상당)를 

전달했다.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에도 구미지역의 홀몸노인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가정, 다문화 가정 등 

불우이웃 700가구에 이불을 후원한 바 있다. LG이노텍㈜ 구미사업장 임직원들도 김장김치 160포기를 

직접 담가 지역 홀몸노인 등에게 전달했다. 또 구미지역 LG계열사들의 협의체인 LG경북협의회는 김장

김치 5㎏들이 400상자를 구미시에 기탁했다.

앞서 11일에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(공장장 전우헌) 임직원들이 대구와 구미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

인 830가구를 찾아 쌀 4천150㎏과 라면 200박스,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. 이들은 16일 지역의 소외계

층 100가구에 연탄 1만7천장을 전달하고, 16~24일까지 구미지역 9개 공부방에서 ‘찾아가는 주먹밥 산

타데이’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 22일에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모금 캠페인 ‘하모니콘

서트 & 나눔 뷔페’를 열어 대규모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.

구미 금오여고 부설유치원(원장 이은미) 원생 80여명은 11일 쌀 모으기 운동을 통해 쌀 150㎏을 불우

이웃에게 전달했다. 이 유치원은 3년째 쌀 모으기 운동을 펼쳐오며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

워주고 있다.

구미 도량2동 청년봉사회(회장 김성희) 회원들도 11일 홀몸노인 10가구에 백미 20㎏ 2포와 라면 1상자

씩을 전달했고 고아읍 새마을 남`여 지도자협의회(회장 김도형`김명순) 회원들은 휴경지 2천여㎡를 손

수 경작해 수확한 쌀 740㎏을 읍내 37개 경로당에 기탁했다.  전우헌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공장장은 

“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절실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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